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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이다. 중심의 마음이다.

2. 사랑하는 자는 못 견디고 찾는다.

3.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사모한다.

4. 사랑하는 자는 행한다.

5. 거짓으로는 주님과 같이 못 산다.

6. 진정 사랑하는 자만 같이 산다.

7. 가령 제자가 선생을 진정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편지하고 연

락한다. 성자 주님과도 그러하다.

8. 성자 주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라 세상 사랑의 대상자보다 수천 배 더 이상적

인 사랑을 해 주신다. 성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

9.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

10. 주님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

이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해도 다 해 주지 못한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다.

11. 주님은 수백, 수천 가지로 사랑해 주신다.

12. 주님의 사랑은 천국에 가게 한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한다. 

13.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해도 꼭 죽을 데서 못 살린다. 주님은 신이시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니, 그 사랑으로 마음대로 살리신다. 

14.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랑을 하신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못 한

다.

15. 성자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 격이다. 고로 ‘사랑’을 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

는 겨우 이성 관계 상대자 정도다. 고로 성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

하여라.

16. 주님은 못 할 것이 없으시다. 인간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비교하면, 백

지장과 태산 같다. 

17. 천국은 가 본 자만 알고, 듣고 믿은 자만 안다. 주님의 사랑도 주님께 사

랑을 받은 자만 알고, 주님께 사랑을 드린 자만 안다.

18. 사랑은 준 만큼 그 비율에 의해서 받는다.

19. 육으로는 성자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육은 감당하지 못한다. 육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무거운 바윗덩이를 손으로 받는 격이라서 육은 

감당하지 못한다. 무거운 바위는 그 지역의 땅 자체가 받듯이, 주님의 사랑은 

영이 받아야 된다. 영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육도 그 사랑을 받아 즐거움

을 느낀다.

20. 어린아이가 큰 재산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듯 육은 그 정도밖에 못 느낀다. 

영에 속한 자만 주님 사랑을 크게 받는다.


